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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욕의 겨울을 넘어, 자주와 수호의 성으로 거듭나다 - 

남한산성역사문화관 2025년 기획전 개최
남한산성역사문화관, 

기획전 '침묵 속의 무장, 남한산성 2.0' 개최

  ▪ 기  간 : 2025년 8월 22일(금) ~ 2026년 7월 12일(일)

  ▪ 장  소 : 남한산성역사문화관 1층 기획전시실

  ▪ 전시품 : 어제 병학지남(남한산성 개원사판), 현절사 숙종대왕 어제 편액 등 30점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은 오는 8월 22일부터 2026년 7월 12일까

지 기획전 《침묵 속의 무장, 남한산성 2.0》을 개최한다. 전시는 남한산성역사

문화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며, ‘어제 병학지남(남한산성 개원사판)’, ‘현절

사 숙종대왕 어제 편액’ 등 총 30점의 유물이 공개된다.

  이번 기획전은 병자호란(1636) 이후 자주와 독립을 향한 결의를 담아 재정비

된 남한산성의 역사적 전환을 조명한다. 병자호란은 조선에게 치욕의 역사였지

만, 동시에 항쟁과 자주정신을 되새긴 전환점이었다. 전시는 ‘치욕에서 결의로’

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프롤로그 – 3부 - 에필로그로 구성된다.

  프롤로그 〈치욕의 겨울을 견디며, 수호의 칼을 벼리다〉에서는 미디어아트 

영상을 통해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에서의 항전과 인조의 항복, 그리고 그 치

욕의 기억을 환기한다.

  1부 〈난공불락의 산성을 완성하다〉는 병자호란 이후 성곽 증축과 방어체계 

보강을 통해 남한산성이 ‘함락되지 않는 성’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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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암성 출토 전돌, 남한산성 축성 공로첩과 교지 등 실물 유물과 멀티미디어 자

료, 촉각 체험물을 통해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다.

  2부 〈용호龍虎, 호방하고 용맹하게 일어나〉에서는 수어청·수어사 중심의 군

사 지휘 체계의 정비와 정조 대 군사 개혁을 다룬다. 특히 정조가 자주 국방을 

위해 직접 간행을 지시한 병법서 『어제병학지남』(남한산성 개원사판)이 눈길

을 끈다. 이 병서는 한자 본문에 한글 해설을 병기해 병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찬되었으며, 남한산성이 ‘읽고 훈련하는 군사 도시’였음을 보여준다. 

전시에서는 이를 미디어아트 영상으로 구현해 유물의 역사적 가치를 부각했다. 

이와 함께 영조가 수어사 김시묵에게 내린 「밀부 유서」와 좌승당 편액의 복원 

가능성을 보여주는 『좌승당기 편액 탁본첩』도 처음 공개된다.

  3부 〈항쟁을 기리는 장소가 되다〉는 남한산성이 단순한 방어 거점을 넘어 

항전 정신을 기리는 장소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병자호란 당시 끝까

지 항전을 주장하며 순절한 삼학사(홍익한, 윤집, 오달제)를 기리는 현절사와 관

련 유물들이 전시된다. 숙종이 사액한 현절사 편액, 윤집 후손이 정리한 『가세

구문』, 오달제가 심양으로 호송되던 길에 쓴 편지가 수록된 『추담집』 등이 

포함되며, 영조가 이들을 기리기 위해 실시한 충량과(忠良科) 과거시험도 소개된

다.

  에필로그 〈자주·독립의 수호 공간으로 남다〉에서는 19세기 말 항일 의병의 

집결지로 기능하며 저항의 성지로 자리한 남한산성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며, 

무장은 단순한 무력 준비가 아니라 기억과 사상의 재건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전시를 마무리한다.

  전시는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CUD)과 점자 촉각 체험물 등 사회적 약자를 배

려한 전시 요소를 반영해 구성됐다. 

  개막행사는 8월 22일 오후 2시 남한산성역사문화관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임

창휘 경기도의원, 허남진 경기문화재단 이사장 등 주요 인사와 관람객 10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시립공연단 무예24기 시범단이 무예 공연을 선보일 예정

이다.

  또한 9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는 기획전시 연계 체험교육 ‘수어청의 병사 

박상번의 하루’가 총 8회 운영된다. 성 쌓기, 활쏘기 등 전통무예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이 조선시대 남한산성 병사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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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붙임 1  2025년 기획전시 《침묵 속의 무장, 남한산성 2.0》

포스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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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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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붙임 2  기획전시 전시유물

영조가 남한산성 수어사 김시묵에게 내린 「밀부유서」, 실학박물관 소장 

〈현절사 숙종대왕어제 편액〉,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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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승당기 편액 탁본첩』 개인소장

『봉암성 출토 개축전돌』 남한산성역사문화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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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장판 어제 병학지남』 남한산성역사문화관 소장

『남한장판 어제 병학지남』 이 지닌 사료적 가치를 영상 콘텐츠로 재구성하여, 
관람객이 쉽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